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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제 목 [논평] 11/04 대통령 담화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6. 11. 04. (총 2 쪽)

논 평

변명으로일관한사과, 제갈길가겠다는일방적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1.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

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

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

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

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2.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

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

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

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

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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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

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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